
동아제약, 성장호르몬 특허 2건
2002년 매출액 10.7% 증가 … 성장호르몬 유망해 큰 기대

동아제약은 2003년 3월 12일 재조합 당단백호르몬의 제조방법과 고정화 아미노펩티다제 엠을 이용한 천연

형 인간성장호르몬 생산제조방법 2건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고정화 아미노펩티다아제 엠을 이용한 천연형 인간성장호르몬은 돼지 신장으로부터 추출한 아미노펩티다아

제 엠을 셀루핀에 고정화시킨 고정화 아미노펩티다제 엠으로 처리해 천연형 성장호르몬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아미노펩티다제 엠을 충진한 컬럼반응기를 이용해 메티오닐 인간성장호르몬의 N-말단 메티오닌을 제거해 제

조한다. 천연형 성장호르몬은 상품명 그로트로핀Ⅱ로 출시해 국내·외 판매중이다.

재조합 당단백호르몬은 포유동물 세포내에서 EPO 인간유전자를 고발현 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신규 플라

스미드를 이용한 방법으로 1999년 8월 상품명 에포론으로 출시해 국내·외 판매중이며 고효능 EPO개발 연구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노펩티다아제 엠을 이용한 성장호르몬 특허는 1995년부터 시작해 8년 동안 10억을 투자했으며 재조합

당단백호르몬의 제조방법은 1998년 출원해 20억을 투자해 특허를 취득했다.

성장호르몬은 터너증후군 환자들에게 유일한 치료제인데 가격이 매우 고가로 병원에서 월 80만-90만원씩

들어 치료를 받기 매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동아제약은 약제비 절감정책에도 불구하고 2002년 외형성장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양호한 영업실적

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박카스, 판피린 등 주력제품의 안정적 성장에 힘입어 2001년보다 10.7% 증가한 5490

억원을 기록했다. <한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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